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일본, 온실가스 거래시장 도입 논의
환경성, 8월 도입방침 발표 예정 … 2006년 3월 목표치 14% 초과

일본 정부는 재계를 대표하는 일본경제인연합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일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환경성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방침을 발표할 예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것

이 국제적 기류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지구온난화 배출 저감에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EU(유렵연합)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도

입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도 7월 유사한 시스템을 가동했다.

반면, 세계 최대 공해 배출국인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미국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하라는 이유로 미온

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일본경제인연합회는 정확한 가치 부여가 어렵다는 명분 등을 내세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강력히 반발해

왔고 탄소세 부과 등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한 다른 방안들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취해왔다.

Abe 일본 총리는 2050년까지 세계의 온실가스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교토기후협약에 따라 선진국인 일본도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6% 감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현재 목표치의 14%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06>


